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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eaning period on the vocalization 
frequency of Hanwoo calf. Twelve Hanwoo calves were allocated into 4 groups, control (forced 
weaning on 90days) and treatment (weaning on 70, 90 and 120days with 5 adaptation days). After 
weaning, behavior and vocalization of Hanwoo calves were recorded on 3 consecutive days with 
closed circuit television (DTC-R5254, Digite Co., Ltd., Korea) and digital audio tape recorder 
(SR-900, Idamtech Co., Ltd., Korea). Vocalization frequency of Hanwoo calf were not significance 
difference with control and treatment group. Thus, additional studies of feed intake and body 
weight gain were needed to determine the weaning period of Hanwoo calves.
(Key words : Vocalization frequency, Weaning period, Hanwoo calf)

서    론

한우는 우리나라의 전통품종으로 국민을 

위해 수입축산물 보다 질 좋고 보다 저렴하

며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한우를 사양하는데 있어 송아지의 육성관리

는 매우 중요한데 비해서 송아지의 이유일령

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적으로 송아지의 이유에 관해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Myers et al. (1999)
의 연구에 따르면 168마리의 교잡종 수송아

지를 3단계로 이유일령을 나누어 연구한 결

과 송아지의 이유일령이 빠를수록 암소의 신

체충실지수와 사료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산육

능력은 약 12%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Peterson et al. (1987)은 96마리의 교잡종 송아

지를 이용하여 2단계의 이유일령으로 연구한 

결과 이유일령이 빠를수록 송아지들의 성장

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Arthington et al. (2005)은 40두의 Brahman × 
English의 교잡종인 송아지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이유 일령에 의한 이유 후 일당증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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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s for a side elevation and 
a ground plane of experimental 
barn. A: Closed circuit camera, B: 
Feed station, C: room for cow, D: 
sound recorder, E: room for calf, 
F: water cup.

이 상대적으로 이유일령이 빠를수록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3).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이유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어미와 송아지를 강제

적으로 분리하여 이유를 한다 (Haley et al, 
2005). 강제적 이유를 실시하게 되면 모성행

동으로 인하여 어미와 송아지는 소리를 내며 

이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일시적으로 사료

섭취량도 감소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강

제적인 이유 방법은 결국 어미소와 송아지의 

정상적인 모자행동을 억제 시키며 추후에 동

물복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ley et al. (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하도록 송아지들에게 

코걸이를 하여 적응기를 갖은 송아지들의 경

우 사료 섭취하는 시간도 많았으며, 이유 직

후의 일당평균증체량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 발성측면에서는 적응기를 갖지 않은 송아

지들이 발성을 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

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상관관계가 규명되

지 않았다. 현재 송아지의 성장단계에 있어 

기초가 되는 이유일령에 의한 여러 영향들과 

이유시 송아지의 발성에 관한 연구들이 적으

며 특히 우리나라 한우에 관한 연구들은 알

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유일령이 송아지의 발

성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본 연구는 경기도 이천 한우 번식우 전문 

사육농가에서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한우 

수송아지 10두와 암송아지 2두 (생후 70일령 

~120일령)를 실험에 공시하였으며, 한우 송아

지는 어미소와 같이 비 가림 시설이 되어있

는 분만사에서 사육하였다. 각각의 어미소와 

송아지가 생활하는 우방은 가로 7.1 m × 세로 

2 m의 크기에서 송아지와 어미소를 나누어 

개별 사육되었으며 바닥에는 왕겨를 10 cm 
두께로 깔아서 생활하였다 (Fig. 1). 실험 전

까지 송아지는 어미소의 젖을 자유롭게 포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미소와 송아지의 

사료는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4시에 2회 급

여하였다. 어미소의 음수통은 2개의 우방에

서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송

아지는 개별로 음수통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험설계 및 진행

생후 90일령의 송아지 3두를 어미소의 우

방과 송아지 방을 폐쇄함으로써 어미소와 강

제 이유시킨 송아지를 대조구로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처리구당 3두를 생후 

70일령, 90일령 그리고 120일령에 이유 전 5
일간 적응기를 갖도록 하였다. 적응기 3일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송아지 방

을 개방하여 어미소의 젖을 10분 동안 포유

시켰으며, 마지막 4~5일째에는 오후 1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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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osed circuit camera, sound recorder 
and digital video recorder. A: closed 
circuit camera, B: an image of barn 
from closed circuit camera, C: real 
time recorder, D: digital video recorder 
monitoring system.

유 시켰다. 각각의 송아지들은 생후 75일, 95
일 그리고 125일령에 어미소와 완전 격리시

켰다. 실험에 사용한 송아지들은 이유 시작

과 동시에 발성과 영상을 녹음 및 녹화하여 

분석 전까지 보관하였다. 실험사료는 시판되

고 있는 어린송아지 사료를 급여하였으며 매

일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2회 급여하였다. 

3. 영상 및 소리 기록

어미소와 송아지의 영상녹화는 사조로부터 

폭으로 약 1 m, 지상으로부터 3 m 떨어진 높

이에 감시카메라 (Model: DTC-R5254, Digite 
Co., Ltd., Korea)를 45° 각도로 설치하였고, 감

시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DVR 
(Model: EDR820, IDIS Co., Ltd., Korea)에 녹

화되었다. DVR은 컨트롤 박스 안에 설치되

었으며 모니터 (Model: L1720B, LG electronics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

상을 출력하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송아지 발성빈도를 기록하기 위해 송아지 방

과 어미소방의 경계구간에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1 m 높이에 녹음기 (Model: SR-900, Idamtech 
Co., Ltd., Korea)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녹

음하였다 (Fig. 2). 녹음기는 지향성 마이크를 

장착하였으며 외부 잡음 및 바람소리의 녹음

을 막기 위해 마이크부분에 스티로폼을 끼워

서 사용하였다. 녹음기에 녹음한 송아지의 

발성은 매일 아침 6시에 데이터 파일을 컴퓨

터에 저장하여 실험 데이터는 분석 전까지 

보관하였다.

4. 발성빈도 조사

 발성은 녹화된 영상과 음원파일의 시간정보

들을 이용하여 송아지의 행동과 음원을 서로 

일치시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영상파일을 통해 송아지의 발성 빈도를 분석

하였다.

5.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통계분석은 SAS PROC 
MIXED (SAS Inst. Inc., Cary, NC,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분석 상에 통계적인 

유의차가 인정될 때 Tukey를 이용하여 유의

성 (P<0.05)을 검정하였으며, SAS PROC TTEST 
(SAS Inst.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paired t-test를 수행하여 유의차를 비교하였다 

(P<0.05).

결과 및 고찰

1. 이유시기별 이유 후의 발성빈도의 변화 

90일령에 강제적으로 이유한 송아지와 이

유 전 처리를 한 70일령, 90일령 그리고 120
일령 송아지의 이유 전과 이유 후 발성의 변

화를 Table 1과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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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ning method Forced weaning Adapted weaning SEM P-valueWeaning period (day) 90 70 90 120
……………… Vocalization, count/day/head………………

Day 1 50.0 85.5 70.0 55.5 56.48 0.96
Da y3 45.0 38.0 16.0 16.0 14.42 0.58

Table 1. Effect of weaning method and period on Vocalization frequency in Hanwoo calf.

에서 이유 후 각각의 송아지들은 전부 어미

를 찾는 행동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이유 1일째 강제 이유시킨 

90일령 송아지와 이유 전 처리를 한 70일령, 
90일령 그리고 120일령 송아지에서 발성의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P=0.964). 또 이유 

후 3일 후에서도 역시 강제 이유시킨 90일령 

송아지와 이유 전 처리를 한 70일령, 90일령 

그리고 120일령 송아지의 발성 빈도에는 차

이가 없었다 (P=0.586). Bleicher (1963)의 연구

에 의하면 소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은 의사

전달을 동종간이나 이종간에 행동 또는 발성

을 통해 표현하는데 소의 경우는 모성행동, 
사회행동 그리고 섭식행동으로 분류된다 (Albright 
and Arave, 1997). Haley et al. (2005)의 연구

에 의하면 이유 전 plastic antisucking device
를 이용하여 어미소와의 이유연습을 한 송아

지보다 아무 연습을 하지 않고 이유시킨 송

아지에서 발성빈도가 많았다 (P<0.05). 
 실험에 쓰인 모든 송아지의 발성빈도는 전

체 처리구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

았으며, 이는 발성빈도에 있어 실험 수치간

의 변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발성빈도를 통해 이유방법과 시기

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

후 사료섭취량이나 증체량과 같은 더 많은 

자료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유 

방법 및 이유일령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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